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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인쇄하기

[서울人]̀ 미세먼지, 게 섰거라`…발로 뛰는 먼
지 청소부들

서울시보견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관리팀
해발 630m 관악산 정상 대기측정소 현장 방문
대기정체 영향에 도심과 고공 측정소 간 농도差
"님비 현상에 종합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한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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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미세먼지 측정소 장비 교체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측정관리팀 한 직원이
기계장치를 메고 산행을 하고 있다. (사진=김기덕 기자)

[이데일리 김기덕 기자] “헉헉, 아이고~ 힘들어 죽겠다.” 

지난달 30일 오전 해발 630m에 이르는 서울 관악산 정상. 서울 56곳의 미세먼지 측정소 중
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관악산 입체(고공) 측정소에 다다르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막
혔다.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아 운 좋게 케이블카를 탔지만 하차 후 정상까지 이어진 연이은
가파른 언덕과 굽이굽이 이어진 돌계단 길을 20분여 이상을 더 올라야 대기 측정소에 도착
할 수 있었다. 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측정소는 철제 난간을 타고 걸어올라야 하는데 발을 디
딘 절벽 아래로 수백m 떨어진 땅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 아찔했다. 이 곳은 중국 등 국외
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할 때 수직·수평 이동하는 공기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2009년에 설
치된 장소다. 

“측정소 기계의 이상 감지 신호가 발생하거나 기계 관리 등을 위해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산
에 오릅니다.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2시간 이상 걸어서 올라가는데 장비 교체를 위해
40~50kg 무게의 기계를 메고 정상까지 오르내리면 정말 두 다리가 풀릴 정도예요. 전임자가
근족막염이 걸릴 정도였다니깐요? 이 팀이 괜히 3D(Dirty·Difficult·Dangerous) 부서라고 불리
는 게 아닙니다.” 

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센터에서 일하는 이상훈 주무관은 가쁜 숨을 들이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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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와중에도 씽긋 웃어 보였다. 올 가을에는 설치 10년 만에 관악산 대기 측정 장비를 모두
교체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수송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였다. 그가 속한 센터 내
대기환경측정관리팀 16명은 서울 지역 56곳의 대기오염측정소를 관리한다. 각 지역 도로변,
주거 시설 주변, 공원, 산 정상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
로 측정하고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매일 같이 현장을 발로 뛰느라 바쁜 날에는 부서원끼리 얼
굴을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. 

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관악산 대기측정소에서 측정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.(사진=김기덕 기
자)

관악산 대기측정소 내부에 들어서니 미세먼지(PM 10), 초미세먼지(PM 2.5), 오존(O3), 이산
화질소(NO2), 일산화탄소(CO), 아황산가스(SO2) 등 6개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측정하는 기계
6대가 작동 중이었다. 측정기는 흡습기를 통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대기질 농도를 측정, 중
앙본부격인 TMS(원격감시시스템) 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. 이 결과를 도심 내 설치된 대
기질 전광판이나 에어코리아,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기 정보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. 

이날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보이는 겨울철임에도 불구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‘최고 좋음’ 단
계를 보였다. 선선한 바람이 부는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청명한 봄·가을 날씨로 느
낄 정도였다. 가시거리도 10km 정도 될 정도로 날씨가 맑아 서울 도심 전체 시야가 한눈에
들어왔다. 미세먼지가 ‘나쁨’ 단계만 보여도 짙은 회색빛 먼지가 하늘 중간에 반원구를 삥 둘
러서 지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. 



2020. 2. 5. 이데일리-세상을 올바르게,세상을 따뜻하게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print?newsId=01200486625667568&mediaCodeNo=257 4/6

서울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.(사진=이데일리 김기덕 기자)

다만 도심과 관악산 정상의 대기오염물질 수치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. 이날 오전 11시 기준
관악산 정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는 15㎍/m3(마이크로그램/세제곱미터)를 기록했다. 초미
세먼지는 3㎍/m3를 보였다. 미세먼지는 0~30㎍/m3, 초미세먼지는 0~15㎍/m3 범위가 좋음
단계에 속한다.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도심 측정소는 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
는 각각 27㎍/m3, 13㎍/m3로 관악산 정상이 2~4배 정도 대기질이 좋은 편이었다. 

이날 동행한 윤태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박사는 “같은 날 같은 시각이라도 대기 정체 영향
으로 도심 대기오염 농도가 훨씬 더 안 좋은 경우가 많다”면서 “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
우 도심과 고공 측정소 간 수치 차이는 더 커진다”고 말했다. 

같은 날 오후에는 도심 내 설치된 광진구 종합대기측정소를 찾았다. 이 곳은 미세먼지를 실
시간 측정하는 것은 물론 고노동시 대기오염 물질 성분을 체크하고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
로 분석하는 곳이다. 다른 측정소와 같이 6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할 뿐만 아니라
공기 중 미세먼지를 채취해 이온 물질, 탄소, 중금속,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분석하는 역할
을 수행한다. 다만 종합대기측정소는 서울에 1곳 뿐이다. 이 곳도 부지 찾기가 마땅치 않아
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소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.

조현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는 “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거나 이사를 할 때
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 반대가 심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다는 점”이라며 “내진 설계, 높
이 제한 등 갈수록 규제는 까다로워지는데 ‘님비 현상’에 측정소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”고
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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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광진구 대기측정소에 설치된 대기 오염물질 측정기기.(사진=이데일리 김기덕 기자)

ⓒ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상업적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


